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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이끄는 횃불: 팔레스타인 저항음악, 시에서 힙합까지

이 글에서는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과 팔레스타인인, 특히 청년들의 투쟁 의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의 1999년 

결성된 힙합 트리오인 DAM이 리드(Lydd) 지역에서 결성되며 시작되었다. DAM는 이스라엘 점령 아래에 사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감정

을 가사와 리듬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DAM이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의 전부는 아니다. 힙합은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며 청년들에게 저항 

의식을 일깨우는 횃불이 되었다. 힙합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힙합 뮤지션들은 팔

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 점령지 밖의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무함마드 이르판(Muhammad Irfan)

음악과 저항은 하나다

역사적으로 음악과 저항은 저항 운동에서 한 몸처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

었다. 물론 음악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

는다. 음악은 적을 제압하는 총알도 폭탄도 아니다. 그러나 음악은 횃불처럼 정

신을 일깨우며,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저항 운동을 인식하고 더 많이 참여하

게 된다. 로빈 발리저(Robin Balliger)는 1999년에 쓴 『대중 음악으로 본 사

회(Understanding Society through Popular Music)』에서 음악과 정치는 분

명하게 서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음악은 국가나 경제 체제와 같은 지배 구조

에 맞서 싸우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민족 의식이나 애국심을 담은 노래는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Kotarba·Vanini, 2008; 73에서 재인

용). 이러한 경향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1940년대 후반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지배 아래에 놓인 이래로 팔레스타

인인들은 정치적, 외교적 수단과 물리적 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다. 다

양한 저항 수단 가운데 예술이, 그중에서도 음악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저항 음악은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민요, 군사 행진곡, 고

전 음악, 도시 힙합(McDonald, 2013, p. 6)을 포괄한다. 맥도널드(David A. 

McDonald)의 표현을 빌리자면 팔레스타인 저항 음악은 “어떤 장르든 의식적

으로 음악을 팔레스타인 민족자결권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McDonald, 2013: 5-6).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식에서도 저항을 

외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은 시위에서 결혼식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McDonald, 2013: 4).

이 글에서는 팔레스타인 힙합에 주목한다. 팔레스타인 힙합의 역사는 적어도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이 해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마을인 리드(Lyd) 출신의 아랍 청년 타메르 나파르(Tamer Nafar)

가 “Untouchable”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다(Batterridge-Moes, 2021). 1

년 뒤인 1999년 나파르는 형제인 수헬 나파르(Suhell Nafar), 친구 마흐무

드 즈레레(Mahmood Jrere)와 함께 팔레스타인 최초의 힙합 그룹을 결성했

고, 그룹명을 아랍어로 피를 의미하는 ‘DAM’이라고 지었다. DAM은 창작 활

동을 시작하며 노래를 녹음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악을 배포했으며, 주로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음악을 올렸다. DAM의 싱글 “누가 테러리스트

지?(Meen Erhabi?)”는 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Batterridge-Moes, 

2021). DAM이 유일한 팔레스타인 힙합 그룹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MWR, 서안지구의 라말라 언더그라운드(Ramallah Underground), 체크포

인트 303(Checkpoint 303), 보이쿠트(Boikutt), 가자지구의 PR (Palestine 

Rapperz) 등이 대표적인 팔레스타인의 힙합 그룹이다.

팔레스타인 힙합 그룹 DAM. 2015년에 여성 뮤지션 마이사 다우(Maysa Daw)가 합류했다. 
출처: DAM Facebook 페이지

https://youtu.be/5vYXWhrtZxk

“누가 테러리스트지?(Meen Erhabi?)”

https://youtu.be/5vYXWhrtZ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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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노래와 시로 이스라엘에 저항하다

음악과 시는 아랍인들, 특히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사람들의 전통 속에 살아 있으며 구어체 아랍어로 표현되고 즉

흥적으로 나타난다. 음악과 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문 시

인들은 결혼식, 축제나 사람들이 즐겁게 모이는 행사에서 시를 낭송한다

(Darweish·Robertson, 2021). 푸라니(2013)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시가 

소설, 신문 기사, 연설, 연극과 같은 다른 장르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는 고대부터 아랍인들이 시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Furani, 2013: 81).

‘노래와 하나가 된 시’는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정이 시

작된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시는 주로 이스라엘 군정에 대한 저항, 자유, 1948

년 1차 중동전쟁의 패배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은 나크바(대재앙Nakba)에 대

한 반응을 다루었다. 푸라니에 따르면 이 시기에 다른 대중매체가 이스라엘 법

에 따라 검열을 받는 상황에서 시는 은밀한 저항을 위한 ‘언어의 지하조직’이었

다. 상대적으로 쉽게 전달되고 낭송되고 암기되고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

다(Furani, 2013: 81). 마르완 다르위시(Marwan Darweish)와 크레이그 로버

트슨(Craig Robertson)은 마하 나사르(Maha Nassar, 2017)를 인용해 이스라

엘 군정 시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쓴 글, 특히 시에서 ‘이스라엘 정책과 그 기저

에 놓인 시온주의 논리에 대한 저항을 팔레스타인과 아랍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인 탈식민화 저항이라는 큰 맥락과 연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 팔레스타인 시인들이 쓴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르위시와 로버트슨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는 가수 겸 시인이었던 바드리

야 유니스(Badriyya Younis, 1915년 출생, 2001년 사망)와 아우니 스바이

트(Awni Sbait, 1929년 출생, 2008년 사망)다. 무슬림 여성이었던 바드리

야는 사랑에 관한 노래인 “군대에서 멀리 도망쳐라(ḥayyid ʿan il-jhaishi yā 

ghbaishī’)”로 유명하다. 이 노래에서 바드리야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용감

히 싸웠던 연인을 자랑스러워는 여인의 감정을 들려준다. 한편 마론파 기독교

도이자 아랍인인 아우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고향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노래했다. 아우니의 고향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인 이그리스

(Igrith)는 아우니의 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976년에 지은 노래인 

“복수”에서 아우니는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남으려는 투쟁과 억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노래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노래의 첫 가사에서부

터 명백하게 나타난다. “나는 자유로운 이그리스에서 태어났다!”

아우니는 또한 국제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공산주의 사상과 가까웠으며, 일부 

작품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국제적 연대에 관해 다루었다. 다르위시와 로버트

슨은 “아우니는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기독교도, 유대인 관계의 미래에 관해 

그려냈고,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팽창 정책과 인종주의를 버리

고 아흐마드와 하임과 한나가 평화롭게 살게 해라!’로 외쳤다(Sbait, 1976a, 

1976b: 23).” 푸라니에 따르면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끝난 후 문학평론가

이자 소설가인 갓산 카나파니(Ghassan Kanafani)는 이러한 작품을 ‘저항 문

학(adab al-muqawama)’으로 분류했다(Furani, 2013: 86).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가 필요할 때”

노래로 불리는 시는 또한 결혼식과도 떼어 놓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맥도날드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혼식에서 저항을 외치는 노래를, 시위 현장에

서 결혼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팔레스타인 아랍인 공동체에서 

결혼식이 중요한 사회적 행사라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혼식, 특히 

도시와 마을 주요 광장(바이다르, Bydar)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중요한 사회적 

행사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인 결혼식은 당연하게도 떠들썩하게 열리는 

축제며, 시를 노래하는 가수들은 잔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다.

1930년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 결혼식 축제 
출처: https://www.pikiwiki.org.il/image/view/11009

팔레스타인에서 바드리야와 아우니와 같은 가수들은 결혼식을 땅에 대한 애착

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군정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자리로 삼았으며, 결혼식

에서 아랍인의 민족적 연대와 팔레스타인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고취하는 노래

를 불렀다. 다른 평범한 가수들과 달리 이들은 이스라엘 정권과 공공연하게 협

력하기를 거부했다(Darweish·Robertson, 2021). 푸라니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결혼식과 같이 전통적이고 익숙한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 가진 두려움

과 나약함을 극복하고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것이 세상에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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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생존을 위한 집단적 투쟁에서 팔레스타인 시인들은 목소리를 내기

를 갈망하고 언어만이 줄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 노래했다. 시

인 한나 이브라힘이 말한 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를 내야 할 때” 사람들

이 두려움에 맞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팔레스타인 시인들은 저항적인 

“노래”로 억압에 맞섰다. 아마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64년 젊은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od Darwish)가 발표한 시일 것이다. 다르위시의 시는 이

후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다(Furani, 2013: 89).

조셉 마사드(Massad, 2003)는 시온주의 식민화에 맞서는 팔레스타인 노래를 

10년 단위로 구분한다. 형식, 장르, 주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950년대

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대중화된 덕분에 노래도 퍼져나갈 수 있었고, 1960

년대에는 텔레비전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시기 노래에는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Gamal Abdul Nasser) 대통령이 이끈 혁명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 

1952년 압둘 나세르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랍 국

가의 국민도 기뻐했고, 팔레스타인과 알제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기대했졌다. 

하지만 1970년대의 노래, 적어도 1967년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의 노래는 과

거와 달라졌다. 1970년대에 들어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유통된 노래에서는 패

배가 남긴 절망감이나 당시에 막 성장하기 시작한 팔레스타인 게릴라 운동에 

거는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Massad, 2003: 21).

시온주의 식민 지배에 맞선 팔레스타인인의 투쟁은 국경을 초월해 노래로 만

들어졌다. 1948년 나크바 이후 팔레스타인에 관한 노래는 아랍 각지로 퍼져나

갔다. 레바논의 나자 살람(Najah Salam), 시리아의 파리드 알아트라슈(Farid 

al-Atrash), 이집트의 무함마드 압둘 와합(Muhammad Abd al-Wahhab) 모

두 팔레스타인에 관한 노래를 불렀다. 1948년 작곡되고 1949년 공개된 압둘 

와합의 노래 “필라스틴(Filastin)”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인티파다, 새로운 저항 음악의 출현

맥도날드에 따르면 많은 팔레스타인 뮤지션이 1987년 시작되어 1993년까지 

이어진 팔레스타인 봉기, 즉 1차 인티파다(Intifada) 기간에 활동했다. 이 기간

의 팔레스타인 음악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순교를 촉구하는 노래와 폭

력과 이산(離散)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주제를 노래하는 초국적인 팝송이다

(McDonald, 5). 1차 인티파다는 또한 1970년대 초반 서안지구의 민속유산축제

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고, 축제에서 민속 시인들을 팔레스타인 민족 문화와 관

습의 상징으로 내세우던 방식도 다시 주목을 받았다(McDonald, 2013: 124)

이와 함께 언더그라운드 음악 문화도 팔레스타인 음악가들 사이에서 나타났

다. 이들은 지하의 비밀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해 인티파다 초반 몇 달 동

안에 시위 현장에서 직접 음악을 배포했다. 이스라엘 식민정권의 탄압을 피하

기 위해 팔레스타인 음악가들은 가명을 사용했다. 서안지구에서는 사바예 알

인티파다(Sabaye al-Intifada, 인티파다의 청년들), 이브나 알빌라드(Ibna al-

Bilad, 땅의 아들들), 알아말 알샤으비(al-‘Amal al-Sha’bi, 민족적 노력)과 같

은 음악가나 그룹이 그 예다(McDonald, 2013: 125).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저항 음악이 등장했다. 서안지

구에서 저항 음악은 세속적 민족주의나 마르크스주의에 따라 제국주의에 저항

하는 제3세계 게릴라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독립해서 활동하는 음악가뿐만 아

니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

타인인민해방전선(PFLP,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등

의 저항 조직과 관련된 음악가들도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선보였다. 서안지구

의 저항 음악은 또한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민속 음악뿐만 아니라 서구 음악의 

영향도 받았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하마스

(Hamas)가 권력을 잡았고, 아나쉬드(anashid)라고 불리는 음악 장르가 서구

식 음악보다 인기를 얻었다. 아나쉬드의 가사는 주로 쿠란이나 순나(예언자 무

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책)에서 따왔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하마스는 쿠란과 

순나의 표현을 토대로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인식을 구성했고 신실한 무슬

림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움마(umma)가 팔레스타인 민족 공동체가 지향할 목

적지가 되었다. 이를 위해 민족 공동체의 개념이 종교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정의되었고 아나쉬드를 통해 표현되었다(McDonald, 2013: 128). 서안

지구와 가자지구의 음악은 또한 표현 방식에서도 서로 다르다. 서안지구에서

는 팔레스타인 민속 무용인 다브케(dabke)를 공연이나 행사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반면,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다브케를 종교적 율법에 위배되고 정숙하지 않

은 것으로 보았다.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것은 남녀 모두가 있는 상황에 적합

하지 않은 행위로 여겨졌다. 악기에 대한 관점도 달랐다. 하마스는 악기를 사용

해 연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나쉬드를 부를 때는 박자가 없는 리듬에 맞춰 불

렀다. 다만 넓적한 북인 다파트(daffāt) 한두 개를 치면서 부르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McDonald, 2013: 129).

다브케를 추는 팔레스타인 소녀들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alestinian_Dabke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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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티파다 시기의 음악은 최근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2022년 영국에

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모으민 스와이타트(Mo’min 

Swaitat)는 리아드 아와드(Riad Awwad)가 1987년 발매한 뒤 판매금지된 앨

범인 “인티파다”를 발견했다. 스와이타트는 서안지구 제닌(Jenin)의 낡은 카세

트테이프 가게에서 리아드의 앨범을 찾아내 다른 테이프 1만 개와 함께 사서 

짐꾸러미 5개에 담아 런던으로 가지고 왔다.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와이

타트는 리아드의 앨범을 발견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밝은 

노란색 테이프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인티파다’라는 단어가 쓰인 스티커

만 붙어 있었다(McKernan, 2022).

https://youtu.be/ylE1WKDkPd0

리아드 아와드, “인티파다”

스와이타트는 앨범을 여러 번 들으며 잃어버린 고향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그

려내는 시적인 가사에 사로잡혔다. 곡 중간에 작곡가가 자기 이름을 리아드 아

와드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누가 앨범을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스와이타트는 

팔레스타인에서 리아드의 가족을 찾아나선 뒤에야 리아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유명한 작가이자 운동가이며 리아드의 누이인 하난도 만났다. 이미 

70대에 접어든 하난에 따르면 리아드는 전기 기술자였으며 음악에 열정을 가

지고 있었다. 인티파다가 시작된 첫 주에 리아드는 가족들을 모아 앨범 제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팔레스타인인의 노래를 앨범에 수록했다.

팔레스타인의 힙합 가수들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힙합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에 존재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힙합은 아랍 전통 음악과 미국의 힙합 비트가 혼합되며 하위 음악 장르로서 등

장했고 가수들은 아랍어, 영어, 심지어 히브리어로 가사를 썼다. 히브리어 가

사로 쓰인 팔레스타인 노래는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자손들이 리드나 하이

파처럼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살고 있는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리드의 

DAM, 이그리스에서 태어나 하이파에서 자란 작곡가이자 활동가인 왈라 스바

이트(Walaa Sbait)가 대표적인 예다. 영국에서 자란 여성 래퍼 샤디아 만수르

(Shadia Mansour)처럼 힙합은 서구권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민자와 이

민 2세대도 즐기는 장르다. 수나이나 마이라(Sunaina Maira, 2008)는 이러한 

모습을 팔레스타인 힙합에 대한 초국적(transnational) 관점이라고 정의한다. 

정치 운동과 청년 문화는 국경을 넘어 서구권과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며, 팔레

스타인 힙합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했다.

팔레스타인 힙합은 MTV를 통해 투팍 샤커(Tupac Shakur)와 같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을 접하고 영향을 받았다. DAM의 마흐무드 즈레레에 따르면 투팍

의 노래 “Holla if Ya Hear Me”는 거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

내 리드의 아랍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청년들이 노래를 마치 자신들

의 이야기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마흐무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택단지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매일 범죄가 발생했고 경찰들은 우리

를 쫓았다. 뮤직비디오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봤다. 가사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

었지만, 그 고통과 투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다.”

DAM은 초기 발표곡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밝힌다. “여기서 태어

났다(hwn ‘anuldt)”라는 곡에서 마흐무드는 이렇게 노래한다.

“내 소개를 하지, 나는 리드라는 곳에서 왔어

세상 범죄란 범죄는 다 거기에 있지

거기 사람들이 한 잘못이라고는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밖에 없는데”

과거 노래로 불린 시가 그러했듯이 힙합도 팔레스타인인으로서 뿌리와 정체성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투쟁과 역사를 말한다. 팔레스타

인 힙합 음악가나 DJ가 다브케 민요나 우드 연주, 팔레스타인 시인들의 시, 정

치인과 활동가들의 연설을 섞어 샘플을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다.

DAM은 2006년 발매한 데뷔 앨범인 “헌사(Ihda)” 가장 앞부분에 가말 압둘 나

세르의 연설을 실어 압둘 나세르의 혁명에 신뢰를 걸었던 1950년대 팔레스타

인 음악가들을 떠올리게 한다. 오르(2011)가 보기에 이는 압둘 나세르의 연설

에서 가져온 도입부에 여러 의미를 결합해 독특한 민족주의적 수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으로서 DAM 멤버들은 압둘 나

세르의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인과 아랍의 연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을 당황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Orr, 2011: 8).

힙합/일렉트로닉 뮤지션들로 구성된 체크포인트303 또한 “가자 해안 - 단

조(Gaza Sea Minor)”라는 곡에서 갓산 카나파니와 호주 언론인 리처드 칼튼

(Richard Carleton)의 인터뷰 음성을 사용했다. 인터뷰 음성은 잔잔한 우드 가

락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자 해안가에서 녹음한 소

리와 오버랩된다. 노래에는 1972년 카나파니가 모사드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도 삽입되어 있으며,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문장도 

반복해서 들린다.

https://youtu.be/ymbfnCcxNrQ

체크포인트303, “가자 해안 - 단조(Gaza Sea Minor)”

런던의 팔레스타인 힙합 뮤지션인 샤디아 만수르는 팔레스타인 매체인 사마르 

미디어(SAMAR Media)와의 인터뷰에서 힙합을 통해 점령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저항 정신을 일깨우는 것 외에도 팔레스타인인이자 아랍인

으로서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샤디아는 자신을 “망

명지의 팔레스타인인”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노래에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

다고 이야기한다. 샤디아는 누군가가 노래를 쓰거나 대의나 조국과 관련된 프

https://youtu.be/ylE1WKDkPd0 
https://youtu.be/ymbfnCcxNrQ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7 No.3 (2024)

West Asia CenterSNUAC 5

로젝트를 할 때마다 항상 아랍 정체성 또는 팔레스타인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다른 길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믿기에 어디에든 팔레스타인인

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다.

“미디어는 우리 민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만이 아니라 아랍인

들 전체를요.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

입니다.”

https://youtu.be/21OXQ4m1-Bo

샤디아 만수르, “아랍 쿠피야”

따라서 샤디아는 노래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문화 유산에 다시 주목하고자 한다. 

“아랍 쿠피야(El-Kofeyye Arabeyye)”라는 노래에서 샤디아는 이렇게 썼다:

“나는 샤디아 만수르

쿠피야는 나의 정체성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이 사람들을 책임졌지

봐, 나는 동방과 서방 사이에서

두 언어 사이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서 자랐고

양쪽 모두에도 살아봤어

나는 쿠피야

네가 어떻게 입든, 어디에 나를 버리든

나는 내 뿌리를 잃지 않지, 팔레스타인이라는 뿌리를

샤디아는 옷차림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항상 팔레스타인 전

통 의복을 입고 공연해 자신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정체성을 선언한다.

팔레스타인 청년들, 돌 대신 마이크를 들다

팔레스타인 힙합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이끈 음악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1950년대 시와 음악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저항 음악은 198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 초반 1차 인티파다 기간에 애국적 노래로 변화했다. 1970

년대 미국 흑인 청년 문화에서 시작된 힙합은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힙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 사는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국 힙합은 인종주의와 흑인에 대한 차별을 비판했고,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미국의 힙합 문화를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며 겪는 경험과 아랍인 소수자로 

살며 마주하는 차별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였다. 무엇보다도 시를 노래

로 바꾸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다.

힙합 DJ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믹스해 비트를 만들고, 비트를 통해 다양한 음

악을 한 곡이나 한 비트에 담아 아우른다. 이 덕분에 팔레스타인 힙합 그룹들은 

다브케나 우드 연주와 같은 팔레스타인 민속 전통을 작곡에 활용할 수 있었다. 

DAM이나 체크포인트 303과 같은 힙합 뮤지션들은 시나 연설을 힙합 음악의 

구조와 결합하기도 한다.

팔레스타인 힙합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최근에는 MC 압

둘(본명은 압둘 라흐만 알샨티Abdul Rahman al-Shantti)이 두각을 드러냈

다. 2008년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2020년 가자의 학교에서 친구들

과 랩을 하는 모습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MC 압둘은 아직 어리지만, 1990

년대 후반 DAM이 했던 것처럼 랩을 부르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채 조상들로부

터 시를 쓰는 능력을 이어받고자 한다. 다른 모든 팔레스타인 힙합 뮤지션과 마

찬가지로 MC 압둘이 나중에 작곡한 노래에도 이스라엘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드러난다. 2021년에는 한 인터뷰에서 ”글을 쓸 때 내 펜에는 힘

이 깃든다. 그럴 때는 멈출 수가 없다. 마이크는 내게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말

하기도 했다.

MC 압둘의 유튜브 채널 
출처: https://www.youtube.com/channel/UCDqQ8S7zCgraYPxCCkGO8KA

https://youtu.be/l8qay1Al7Dc

MC 압둘, “벽을 향해 외치다(Shouting At The Wall)”

서안지구 베들레헴의 힙합 그룹인 팔레스타인 스트리트(Palestine Street)는 

청년들, 특히 난민캠프에 사는 청년들이 힙합을 통해 절망과 불안에 맞선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힙합으로 일상에 관해 솔직히 말하는 법을 배운다. 멤버인 헤

파위(Hefawi)는 알자지라와 한 인터뷰에서 ”군인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표현

하고 절망을 드러낸다. 군인에게 돌을 던질 때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힙합을 발견한 뒤에는 거리로 나와 돌을 던지는 에너지를 힙합에 쏟고 있다.“

팔레스타인 스트리트는 2013년부터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난민캠프에 사

는 아이들에게 힙합을 가르치고 있다. 힙합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

노와 좌절을 랩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전

하고자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음악과 저항은 떼어놓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팔레스타인 저항 음악의 중심에는 힙합이 있었다.

https://youtu.be/21OXQ4m1-Bo 
https://youtu.be/l8qay1Al7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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